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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원1*, 오성덕1, 이성곤1, 이강섭1

1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

GM 작물을 개발 또는 수입하여 환경에 방출하는 등의 재배 또는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GM 작물의 환경안

정성 평가 항목에 따른 과학적인 실험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개발 

대상 형질이 점점 다양화되고,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GM 작물 개발과 생산에 대비해

야 한다. 따라서 작물의 특성 별로 GM작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 모델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GM 작물

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초제저항성 잔디의 개발되어 실용화 전 단

계에 이르렀는데, GM 잔디의 전주와 제주지역의 생육상의 비교평가를 통해 지역적응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GM잔디 

재배포장 주변의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비의도적 환경방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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